
		
			[image: Cover image]
		

	
    
      
        
          	
          	
        

        
          	
        

        
          	
            [ Article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 Vol. 24, No. 6, pp.795-809
        

        
          	ISSN: 1226-0851			
					(Print)
				2234-376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Dec 2015

        

        
          	Received  15 May 2015
Revised  15 Oct 2015
Accepted  17 Nov 2015

        

        
          	
            KJHE_2015_v24n6_795

            DOI: 
            https://doi.org/10.5934/kjhe.2015.24.6.795
          
        

        
          	
            가족유대감이 농촌 노인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 마을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Lee, Boram ; Lee, Jeonghwa*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Effects of Family Ties on Suicidal Ideation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 Focused on the Meditating Effects of Community Consciousness
          
        

        
          	
            이보람 ; 이정화*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과정, 교수

        

        
          	
            Correspondence to: *Lee, Jeonghwa. Email :  jhlee2@jnu.ac.kr Tel. 062)530-1326

          
        

        
          	
ⓒ 2015,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All rights reserved.

        

        
          	
            

            

          
        

      

      
        
          	
          	
        

      

      
        
          
            초록
          
        

        
          The suicide rate in South Korea has been the highest among the OECD countries for more than 10 years. In addition, the suicide rate among the rural elderly is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elderly in urban areas and that of younger gener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general tendencies of family ties, community consciousness and suicide ideation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Also,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ty consciousness between family ties and suicidal ideation. The data for this study came from 283 elderly people (over 65 years old) living in 11 villages in South Korea. The data was gathered from July to August 2013. Baron and Kenny’s (1986) step based regression from the SPSS Win 18.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is data. This study also utilized the Sobel-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uicidal ideation of the respondents had a lower score than the median score. However, the magnitude of suicidal ideation was still significant. Second, this study found that family ties and community consciousness have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the reduction of suicidal ideation. Lastl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community consciousnes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of great significance because they reconfirmed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social safety net in local communities to replace adult children who have relocated to urb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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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자살률1)은 10년 넘게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그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에 따른 노인 자살률을 살펴보면, 65~69세(42.2명), 70~74세(59.5명), 75~79세(77.7명), 80세 이상(94.7명)순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에 의한 사망률도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자살률2)은 초기 노인(65~69세) 자살률의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2014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는 노인이 전체 노인의 11%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중 12.5%는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남자고령자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02.3명으로, 여자 고령자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 37.3명보다 2.7배 높게 나타났고(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남성노인 자살률은 65세 이후 서서히 증가하는 여성노인 자살률과는 달리 70세 이후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Jang & Jin, 2012).

        또한, 통계청의 2005~2013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도시보다 일부 농촌의 자살률이 5배가 높아 지역에 따른 ‘자살률 양극화’도 심하다("Korea Suicide rate,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s more than up to 5 times". 2014). 1995년, 2000년, 2005년의 노인자살률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대도시의 노인자살률이 높은 수치를 보였던 1995년과 달리 2000년과 2005년에는 농촌 지역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도시는 오히려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위와 같은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Ruy, 2008)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농촌의 노인자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증가하는 반면, 이를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족형태, 종교, 거주 가구유형, 건강상태, 경제수준, 만성질환 유무와 같은 사회 인구학적요인과 더불어 우울, 고독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가족 응집력,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사회활동 등이다(Bea et al., 2005; Kim, 2002; Park, 2005; Waern et al., 2003). 이를 반영하듯 60세 이상 연령층의 자살 동기는 사회 인구학적 요인인 질환ㆍ장애(37.5%), 경제적 어려움(28.1%) 다음으로 외로움, 고독(15.9%), 가정불화(11.0%) 순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5). 이렇듯 건강,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이나 소외감 등의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적응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노인은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Son, 2005).

        농촌노인은 그들의 생애주기 동안 건강이 허락하는 한 농업이라는 본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정서적 문제가 자살 생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Lee, J. M., 2015; Yang & Hong, 2003). 그러나 직업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농업으로 인한 소득이 제한적이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촌사회에서 더는 농업노동을 감당할만한 건강상태에 있지 않은 고령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농촌노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점차 더 소규모의 핵가족화 되어가고 사회 분위기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사회로 되어가고 있는 것, 노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존중심이 줄어드는 현상 등도 노인이 소외감을 느끼게 하여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친다(Park, 2014; as cited in Jo & Jung, 2015)고 한다. Ryu(2008)는 가족의 불안정성이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해체로 인한 부양의 문제가 노인의 고립감을 증대시켜 노인자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노인들의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가족유대감과 친구, 전문가지지와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Park(2011)은 어떠한 요인보다도 가족유대감이 자살 생각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 낮은 가족유대감은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Bae(2004)와 Yoon(2010)의 연구에서도 높은 가족유대감은 자살 생각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에게 자살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사회적 요인도 있다. 농업이 주인 농촌 노인들은 농토를 기반으로 거주와 생업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오랫동안 같은 마을에서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게 된다. 이들은 유사한 역사ㆍ문화적 사건의 공유와 노화과정에서 오는 기능 저하를 함께 경험함으로써 공감대가 넓어지며 동료의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의식의 공유가 가능한 사회적 관계는 노년기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Lee, J., 2005). 이러한 마을 내 사회적 관계에서의 소속감과 만족감은 마을공동체 의식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의 가족유대감, 친구나 주변 사람의 관계와 자살 생각을 연구한 Kwon(2012)은 주변 마을주민과의 관계가 가족유대감이나 친구와의 관계만족도보다 자살 생각에 더 큰 부적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같이 가족유대감이나 마을공동체 의식과 같이 대인관계에서 획득된 대처자원은 스트레스에서 유발된 심리적 문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자살 생각을 낮춘다(Song, 2011)고 할 수 있다.

        즉 농촌노인에게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긍정적 유대감은 자살 생각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그런데 농촌노인의 경우 자녀보다는 주로 마을주민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의식이 노인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농촌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과 노인의 유대감은 마을주민과의 유대감과 연결되어 결국 노인의 마을공동체 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현재 농촌에서 노인과 마을주민들과의 관계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관계이지만 여기에 노인과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형성된 관계이고 여기에 지금 노인과 함께 살지 않고 따로 사는 자녀들과의 유대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가족 차원에서는 가족유대감을, 지역사회차원에서는 마을공동체 의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족유대감과 마을공동체 의식이 농촌 노인의 자살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특히 가족유대감이 노인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마을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매개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농촌 노인이 가진 가족유대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마을공동체 의식을 향상시켜 노인의 자살 생각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 문제 및 연구모형
        
          	1) 농촌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유대감, 마을공동체 의식 및 자살 생각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 농촌 노인의 사회인구학적변인, 가족유대감 및 마을공동체 의식에 따라 자살 생각에 차이가 있는가?


          	3) 농촌 노인의 가족유대감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마을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선행연구고찰
      
        1. 노인의 자살 생각
        자살은 인생에서 어떠한 희망도 품지 못할 때, 바라는 것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느낄 때, 현재의 힘든 상황을 탈피하고자 할 때, 자신의 존재감을 스스로 낮게 느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는 것이다(Jung, 2014).

        노인 자살은 다른 연령과 다른 특성이 존재하는데 첫째, 노인들은 대개 충동적으로 자살하지 않고, 둘째, 노인들의 자살시도는 종종 은폐되어 자살로 보고되지 않으며, 셋째, 적지 않은 노인들이 조용히 스스로 삶을 포기하거나 그들 자신의 보호를 중단함으로써 죽음을 택하며, 넷째, 노인층 자살위험의 단서로는 자살과 삶의 무용성에 관한 잦은 발언이 발견되며, 다섯째, 알코올 남용과 우울증의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Mo et al., 2007). 즉, 노인 자살은 다른 연령에 비해 자살시도나 자살행동의 비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자살을 시도하기 때문에 자살 성공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높은 노인자살률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살만큼 살았다는 인식과 자살의 은폐성이 높아 노인자살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연사 또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으로 간주하는 비율이 높다(Heisel, 2006; as cited in Lee, 2011).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하여 노인자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자살을 설명할 수 있는 자살 생각은 바로 자살행위로 이어지지 않으나, 자살 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자살실행이 연속선상에 있음을 볼 때 자살 생각과 관련된 요인들을 조사하는 것은 바로 자살행위로의 위험을 이해하거나 예방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Kim et al., 2010)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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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model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이 노인의 자살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노인의 성,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배우자유무, 주관적 경제수준과 건강상태가 노인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Kim, 2008; Kwon, 2012; Lee, J. H., 2015; Lee, J. M., 2015; Shin & Beak, 2013; Yi & Lee, 2009). 또 개인적인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나 우울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Bae et al, 2005; Kim, 2002; Lee, 2006).

        그러나 Durkheim(1951)은 자살이 개인적 특성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살은 사회적 규범과 같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노인은 노화과정에서 은퇴, 지인의 죽음 등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축소된 관계의 구성원들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Oh et al, 2015). 축소된 관계의 구성원으로 노인에게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과, 매일 대면하고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이웃이나 친구가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이나 소속감과 같은 긍정적 감정이나 소외감, 고립감 같은 부정적 감정과 노인 자살 생각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Jung, 2014 ; Kim, 2002; Kwon, 2012; Seo & Jung, 2010; Yang & Lim, 2006)에서는 가족이나 이웃, 마을 주민들에게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적 유대가 노인 자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가족유대감과 자살 생각
        가족은 가장 일차적이면서 가장 근접한 사회적 지원체계라 할 수 있다(Lee & Cho, 2012). 노년기에 노인이 역할상실 및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에 처했을 때 가족은 그의 욕구 충족과 안정화를 담당하게 되므로(Friedman, 1991) 가족 간의 유대관계는 노인에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Kim, 2007). Dean & Lin(1997)도 가족관계는 노인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이며 가족의 긍정적 유대감은 노령기에 발생하는 신체, 심리, 사회적 문제를 감소시키거나 완충작용을 함으로써 위기나 변화에 직면했을 때 적응을 잘하도록 도와준다(as cited in Lee, J., 2005)고하였다. 이같이 가족 간의 강한 유대감은 노인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기능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핵가족화와 가족 유대감의 감소는 노인의 고독과 소외감이라는 문제를 낳아 일부 노인은 무관심 속에서 방치된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Seo & Jung, 2010).

        노인의 가족유대감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Park et al(2009)의 연구에서 가족유대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 충동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Yoo(2007)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가족과의 결속정도 즉, 가족유대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가족유대감과 친구, 전문가지지와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자살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Park(2011)과 Yoon(2009)의 연구에서도 가족유대감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살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과 도시 노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한 Jung(2014)의 연구에서는 도시노인의 경우 개인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반면, 농촌노인의 경우 가족유대감과 친구⋅ 사회적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으로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또, Yang & Lim(2006)은 농촌 노인이 자녀로부터 실제 받는 도움이나 지지보다는 가족과의 유대감이 긍정적이고 강할수록 자살생각을 덜 한다고 보고 하였다. 즉 가족구성원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은 전 생애를 걸쳐 개인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의 긍정적인 유대감은 노인의 자살 생각을 낮춘다고 할 수 있다.

      

      
        3. 마을공동체 의식과 자살 생각
        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과 더 쉽게 형성되므로 자신과 근접한 곳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생각이나 태도, 행동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Joo, 2014). 전국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비동거 자녀와 일주일에 1회 이상 왕래하는 노인은 37.7%인데 반해, 이웃과 일주일에 1회 이상 왕래하는 노인이 79.1%로 비동거 자녀보다 이웃과 더 잦은 왕래를 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농촌 노인은 같은 마을에서 거의 평생을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이들과 전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전통과 문화를 공유하며, 농업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상부상조, 상호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공동체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Kwon & Lee, 2012). 공동체의식이란 지역사회에 소속해 있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충만 된 느낌,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연대의식,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및 지역사회와 구성원 상호 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식, 그리고 지역사회 및 구성원들과 친밀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Kim & Kim, 1998).

        마을주민의 부양 행동에 대한 노인의 기대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노인이 마을주민에게 어떠한 도움이나 보살핌을 받은 경우 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Kim, 2008), 이러한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은 마을의 공동체의식을 더욱 높이게 된다. 그러나 노인이 마을에 소속되지 못하거나 소외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이로 인해 자살 생각을 하기도 한다(Kim, 2008; Park, 2005; Shin, 2011). 노인자살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Ryu(2008)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농촌노인의 사회적고립은 심화될 것이며, 이는 농촌지역 자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Kwon(2012)은 가족이나 친구보다 주변 이웃과의 관계가 자살 생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농촌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Lee. J. H.(2015)의 연구결과에서도 마을에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배제를 경험한 농촌 노인이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특히, 여성의 경우에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한 마을 소속감과 마을공동체 의식은 농촌노인의 자살 생각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4. 가족유대감, 마을공동체 의식과 자살 생각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의 대부분이 그 마을에서 자녀를 낳고 성장시키기 때문에 농촌에 거주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도시로 나간 자녀들도 향우회나 동창회 등으로 부모님이 거주하는 고향 마을과 연결되어 있다. 자녀가 활발한 향우회, 동창회 활동을 통해 마을의 애경사를 챙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마을에서 더 많은 지지와 인정을 받게 되고 이는 노인의 마을공동체 의식을 높이게 된다. 이처럼 농촌노인의 가족관계나 가족유대감은 마을공동체 의식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자살 생각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살펴본 Kim(2011)의 연구에서는 미시체계인 가족유대감과 중간체계인 마을공동체 의식이 노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대감이 높을수록, 마을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자살 생각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변인은 노인자살 생각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농촌 노인의 가족유대감과 마을공동체 의식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Lee & Lee, 2014)에 따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농촌 노인의 가족유대감과 마을공동체 의식이 노인의 자살 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마을공동체 의식, 가족유대감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쳐 마을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가족유대감이 높을수록 자살 생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건강한 가족유대감과 긍정적 마을공동체 의식이 모두 노인자살 생각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처럼 가족유대감과 마을공동체 의식과 노인자살 생각이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고, 노인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유대감과 마을공동체 의식의 인과관계나 매개효과를 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이 지각하는 가족유대감과 마을공동체 의식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가족유대감이 마을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자살 생각에 어떠한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즉, 마을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농촌 노인의 자살 생각에 가족유대감과 마을공동체 의식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가족유대감과 마을공동체 의식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조사는 2013년 7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라남도 고흥군, 곡성군, 담양군과 전라북도 순창군의 총 11개 마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297(100%)부를 거두었다. 그중 부실기재 되거나 연령이 맞지 않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83(95.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사전에 교육을 받은 조사원들이 조사지로 선정된 마을의 마을 회관이나 조사대상자의 집을 방문해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조사당일 가능한 그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주민을 조사하였다.

      

      
        2. 측정도구
        
          1) 가족유대감
          가족유대감은 Smilkstein(1978)이 개발한 가족기능도 지수(Family AFGAR(Adaptation, Partnership, Growth, Affection, Resolve) Score)를 Kang et al.(1984)가 번역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 하위 문항으로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의 가족은 전력을 다해 나를 돕는다.’, ‘걱정되는 일이 생기거나 슬플 때, 가족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나는 우리 집에서 낯선 사람(손님)처럼 소외감을 느낀다.’, ‘내가 이야기할 때 가족들이 잘 들어준다.’, ‘나는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 ‘가족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로 총 6문항이다. 이 척도는 3점 리커트 척도로 3, 6번의 두 문항을 역코딩하여 평균을 내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유대감 정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족유대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0로 측정되었다.

        

        
          2) 마을공동체 의식
          영국의 SEU(Social Exclusion Unit, 2006)가 개발하고 Kim(2010)이 번안⋅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여 마을공동체 의식을 측정하였다. 구체적 하위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사는 동네에 속해있다고 느낀다.’, ‘나는 동네에 거주하면서 외로움을 느낀다.’, ‘동네 사람들 대부분은 믿을 수 있다.’, ‘동네 사람들 대부분은 서로 친절하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속일 것이다.’, ‘만일 내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동네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로 총 6문항이다. 이는 4점 리커트 척도로 두 문항을 역코딩하여 평균을 내고, 점수가 높을수록 마을공동체 의식정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마을공동체 의식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1로 측정되었다.

        

        
          3) 자살 생각
          자살 생각의 측정은 Beck et al.(1979)의 자살 생각 척도(SSI : Scale for Suicide Ideation)를 Oh et al.(2014)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농촌 노인의 자살 생각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 문항은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죽고싶을 때가 있다.’, ‘자살은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도 자살 하지 않을 것이다.’,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아주 어려운 상황(질병, 가난, 고독 등)이 닥치면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살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로 총 7문항이다. 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두 문항을 역코딩하여 평균을 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생각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살 생각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2로 측정되었다.

        

      

      
        3.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Windows용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변인, 가족유대감, 마을공동체 의식, 자살 생각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가족유대감, 마을공동체 의식과 자살생각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유대감 및 마을공동체 의식에 따라 농촌노인의 자살 생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마을공동체 의식이 독립변수인 가족유대감과 종속변수인 자살 생각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Baron & Kenny의 분석법을 사용하고 유의성검증을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인 농촌노인의 연령은 70대가 47.0%(133명)로 가장 많았으며, 여자 노인이 64.3%(182명)로 남자 노인 35.7%(101명)보다 많았으며, 종교가 있는 노인이 50.5%(143명)로 종교가 없는 노인 49.5%(140명)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자녀의 수는 4명(26.9%, 76명)과 5명(24.7%, 70명)의 자녀를 둔 노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53.4%(151명)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46.6%, 132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형태는 부부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이 60.8%(172명)로 1인 가구(39.2%, 111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불만족하는 편이 36.0%(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26.1%, 74명), 만족(22.2%, 63명), 매우 불만족(15.5%, 44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쁜 편이 43.1%(1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매우 나쁨(25.1%, 71명), 좋음(20.1%, 57명), 보통(11.7%, 3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농촌 노인은 자신의 경제수준에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 또한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2. 농촌 노인의 가족유대감, 마을공동체 의식, 자살생각 정도
        조사대상자 전체의 가족유대감(1~3점) 평균은 2.47(SD=.48)로 나타났고, 마을공동체 의식(1~4점)의 평균은 3.22(SD=.54)로 중간 값보다 높게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가족유대감과 마을공동체 의식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노인의 자살 생각(1~5점)의 평균은 2.06(SD=.73)으로 중간 값인 3보다 낮게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 Jo & Jung(2015)의 자살 생각(M=1.55, SD=.95), Kim(2011)의 자살 생각(M=1.94, SD=.71)과 Yang & Lim(2006)의 자살 생각(M=1.75, SD=.35) 점수보다 본 연구의 자살 생각정도가 보다 높게 나타나 본 조사대상자의 자살 생각 정도가 선행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283
          
          

        

        
          
            
              	Variable
              	Category
              	N(%)
              	Variable
              	Category
              	N(%)
            

          
          
            	Sex
            	male
            	101(35.7)
            	Religion
            	yes
            	143(50.5)
          

          
            	female
            	182(64.3)
            	no
            	140(49.5)
          

          
            	Age
            	65-69
            	42(14.8)
            	Education level
            	not educated
(can't read letters)
            	75(26.5)
          

          
            	70-74
            	57(20.1)
            	not educated
(can read letters)
            	71(25.1)
          

          
            	75-79
            	76(26.9)
            	elementary school
            	106(37.5)
          

          
            	80-84
            	67(23.7)
            	middle school & more
            	31(11.0)
          

          
            	85 +
            	41(14.5)
          

          
            	Number of Children
            	under 3
            	78(27.6)
            	Spouse
            	married
            	151(53.4)
          

          
            	4
            	76(26.9)
            	not married
            	132(46.6)
          

          
            	5
            	70(24.7)
            	Household types
            	living alone
            	111(39.2)
          

          
            	6 & more
            	59(20.8)
            	living with family
            	172(60.8)
          

          
            	Subjective economic status
            	low
            	44(15.5)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71(25.1)
          

          
            	mid-low
            	102(36.0)
            	not so good
            	122(43.1)
          

          
            	average
            	74(26.1)
            	average
            	33(11.7)
          

          
            	high
            	63(22.2)
            	good
            	57(20.1)
          

        

        

        
          <Table 2> 
				
          

          
            Family ties, community consciousness and suicidal ideation of the rural elderly N=283
          
          

        

        
          
            
              	Variable
              	Range
              	M(SD)
            

          
          
            	Family ties
            	1 ~ 3
            	2.47(.48)
          

          
            	Community consciousness
            	1 ~ 4
            	3.22(.54)
          

          
            	Suicidal ideation
            	1 ~ 5
            	2.06(.73)
          

        

        

        특히, 질병이나 가난, 고독 등의 상황에서 자살 생각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높은 반면 구체적으로 자살방법을 생각해본 대상자 수는 적었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가족유대감과 마을 공동체의식에 따른 농촌 노인의 자살 생각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농촌 노인의 자살 생각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농촌노인의 자살 생각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농촌노인의 자살 생각에 차이를 보이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성, 주관적 경제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배우자유무, 자녀의 수와 가족형태에 따른 농촌노인의 자살 생각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 농촌노인의 자살 생각에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65, p<.001). 여성노인(M=2.18, SD=.73)이 남성노인(M=1.86, SD=.68)보다 자살 생각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2005)와 Lee & Cho(2012), Park(2005)의 연구결과와는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Kim(2000), Kim(2002)과 Park et al(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the rural elderly'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83
            
            

          

          
            
              
                	Variable
                	Category
                	M(SD)
                	t / F
                	Scheffé
              

            
            
              	Sex
              	male
              	1.86(.68)
              	-3.65***
              	
            

            
              	female
              	2.18(.73)
              	
            

            
              	Age
              	65-69
              	2.07(.64)
              	2.10
              	
            

            
              	70-74
              	1.87(.72)
              	
            

            
              	75-79
              	2.04(.75)
              	
            

            
              	80-84
              	2.25(.72)
              	
            

            
              	85 +
              	2.06(.77)
              	
            

            
              	Education level
              	not educated (can't read letters)
              	2.20(.70)
              	2.32
              	
            

            
              	not educated (can read letters)
              	2.08(.71)
              	
            

            
              	elementary school
              	2.03(.74)
              	
            

            
              	middle school & more
              	1.81(.77)
              	
            

            
              	Religion
              	yes
              	2.11(.74)
              	-1.14
              	
            

            
              	no
              	2.01(.72)
              	
            

            
              	Spouse
              	married
              	1.99(.69)
              	1.80
              	
            

            
              	not married
              	2.15(.77)
              	
            

            
              	Number of Children
              	under 3
              	2.11(.73)
              	.46
              	
            

            
              	4
              	2.00(.72)
              	
            

            
              	5
              	2.03(.80)
              	
            

            
              	6 & more
              	2.12(.68)
              	
            

            
              	Household types
              	living alone
              	2.14(.75)
              	1.39
              	
            

            
              	living with family
              	2.01(.71)
              	
            

            
              	Subjective economic status
              	low
              	2.40(.80)
              	9.23***
              	A
            

            
              	mid-low
              	2.17(.76)
              	AB
            

            
              	average
              	2.01(.63)
              	BC
            

            
              	high
              	1.72(.59)
              	C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2.32(.83)
              	7.65***
              	A
            

            
              	not so good
              	2.11(.70)
              	AB
            

            
              	average
              	1.84(.56)
              	B
            

            
              	good
              	1.77(.63)
              	B
            

          

          
            
              ***p<.001
            

          

          

          또, 주관적 경제수준(F=9.23, p<.001)과 주관적 건강상태(F=7.65, p<.001)에 따라 농촌 노인의 자살 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이 ‘매우 불만족’인 집단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나쁨’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자살 생각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Kim, 2002; Lee, 2009; Shin & Beak, 2013)와 일치하는 결과로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자살 생각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Park et al(2009)과 Shin & Beak(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인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집단이 좋은 노인집단보다 자살 생각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2) 가족유대감과 마을공동체 의식에 따른 농촌 노인의 자살 생각
          농촌 노인의 가족유대감과 마을공동체 의식 정도를 평균±½표준편차(M±½SD)를 사용하여, 집단을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 세 집단 간 자살 생각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농촌 노인의 가족유대감에 따라 자살 생각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M=1.73, SD=.62), ‘중’(M=2.01, SD=.67), ‘하’(M=2.53, SD=.71) 집단의 순으로 자살생각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F=30.01, p<.001). 이는 Lee(2015)와 Yoo(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농촌 노인의 마을공동체 의식에 따라 자살 생각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M=1.67, SD=.55), ‘중’(M=2.15, SD=.68), ‘하’(M=2.48, SD=.73) 집단의 순으로 자살생각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F=37.63, p<.001).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농촌 노인의 가족유대감과 마을공동체 의식에 따라 자살 생각에 차이가 나타났다는 결과를 통해 가족유대감과 마을공동체 의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자살 생각이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4.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Table 5>와 같이 독립변수, 매개변수, 그리고 종속변수간의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단순상관관계분석이란, 한 변수가 다른 하나의 변수와 관련성이 있을 때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가족유대감은 매개변수인 마을공동체 의식과는 정적 상관관계(r=.51, p<.001)를 나타냈고, 종속변수인 자살 생각과는 부적상관관계(r=-.45, p<.001)를 나타냈다. 매개변수인 마을공동체 의식은 종속변수인 자살 생각과 부적 상관관계(r=-.52, p<.001)를 나타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the rural elderly's family ties and community consciousness N=283
          
          

        

        
          
            
              	Variable
              	Category
              	N
              	Suicidal ideation
            

            
              	M(SD)
              	F
              	Scheffé
            

          
          
            	Family ties
            	high
            	86
            	1.73(.62)
            	30.01***
            	C
          

          
            	middle
            	122
            	2.01(.67)
            	B
          

          
            	low
            	75
            	2.53(.71)
            	A
          

          
            	Community consciousness
            	high
            	107
            	1.67(.55)
            	37.63***
            	C
          

          
            	middle
            	91
            	2.15(.68)
            	B
          

          
            	low
            	85
            	2.48(.73)
            	A
          

        

        
          
            ※ high : over M + ½SD, middle : M ± ½SD, low : under M - ½SD
          

          
            *p<.05
          

          
            **p<.01
          

          
            ***p<.001
          

        

        

        
          <Table 5> 
				
          

          
            The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N=283
          
          

        

        
          
            
              	
              	Family ties
              	Community consciousness
              	Suicidal ideation
            

          
          
            	Family ties
            	1
            	
            	
          

          
            	Community consciousness
            	.51***
            	1
            	
          

          
            	Suicidal ideation
            	-.45***
            	-.52***
            	1
          

        

        
          
            ***p<.001
          

        

        

      

      
        5. 가족유대감이 농촌 노인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마을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유대감과 농촌노인의 자살 생각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두 변수 사이에서 마을공동체 의식이 매개효과를 보이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 &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단순회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았다.

        농촌 노인의 가족유대감과 자살 생각 간 마을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인 가족유대감이 종속변수인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45, p<.001).

        둘째, 독립변인인 가족유대감이 매개변인인 마을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51, p<.001).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마을공동체 의식이 종속변인인 농촌 노인 자살 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독립변인인 가족유대감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매개변인인 마을공동체 의식이 종속변인인 농촌 노인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39, p<.001). 그리고 이 때 독립변인인 가족유대감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나 두 번째 방정식보다(β=-.45, p<.001)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어(β=-.25, p<.001) 마을공동체 의식이 가족유대감과 자살 생각과의 관계를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매개 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농촌 노인의 마을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 농촌노인의 가족유대감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분 매개인임을 검증되었다(Z=-6.62, p<.001).

        즉, 농촌 노인의 경우 가족유대감은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마을공동체 의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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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ty consciousness between family ties and suicidal ideation of the rural elderly N=283
          
          

        

        
          
            
              	Analysis step
              	Paths
              	β
              	R²
              	F
            

          
          
            	independent ➜ dependent
            	Family ties ➜ Suicidal ideation
            	-.45***
            	.20
            	70.41***
          

          
            	independent ➜ mediating
            	Family ties ➜ Community consciousness
            	.51***
            	.26
            	97.47***
          

          
            	independent, mediating ➜ dependent
            	Family ties ➜ Suicidal ideation
            	-.25***
            	.31
            	63.18***
          

          
            	Community consciousness ➜ Suicidal ideation
            	-.3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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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가족유대감과 마을공동체 의식이 농촌 노인의 자살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특히 가족유대감이 노인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마을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매개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농촌 노인이 가진 가족유대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마을공동체 의식을 향상시켜 노인의 자살 생각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는 2013년 7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라남도 고흥군, 곡성군, 담양군과 전라북도 순창군을 중심으로 이 지역 총 11개 마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노인의 가족유대감, 마을공동체 의식 및 자살 생각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본 조사대상자들의 가족유대감과 마을공동체 의식정도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 생각(1~5점)의 평균은 2.06(SD=.73)으로 중간 값인 3보다 낮았지만 기존 선행연구의 자살 생각점수와 비교해 볼 때 농촌노인의 자살 생각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노인들 중 상당 수가 자살 생각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의존성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농촌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자살 생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 주관적 경제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농촌노인 자살 생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경제수준에 ‘매우 불만족’ 집단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나쁨’에 해당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자살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고령으로 독거비율이 높은 여성노인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는 고령화의 속도가 높은 농촌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이므로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다.

      셋째, 농촌 노인의 가족유대감 및 마을공동체 의식 정도에 따라 자살 생각에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족유대감 및 마을공동체 의식 정도가 ‘상’, ‘중’, ‘하’ 집단 순으로 자살 생각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한국의 사회구조에서 자녀와 부모 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효를 실천하며, 가족이 화목할 것을 강조해 왔으나 사회가 산업화 되고 서구화되면서 이러한 가치관이 약화되었다(Choi et al, 2009). 그러나 여전히 가족유대감은 노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정도에 따라 자살 생각의 차이를 보여 Choi et al(2009), Jung et al(2007)과 Kim(201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가족유대감은 자살 생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농촌 노인들이 혼자 살거나 배우자나 부모님과 함께 사는, 즉, 노인들로만 이루어진 가구에서 거주한다는 점에서 배우자 외에 성인자녀와 상호작용할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사는 자녀들과의 전화나 방문을 통한 교류나 정서적 교감 등이 농촌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족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러한 감정은 노인의 자살에 강력한 억제제가 된다는 것이다. 비록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구조적인 모습은 상당히 변화했지만 동거여부를 떠나서 가족의 기능은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현대사회의 노인부양 또는 노인보호에 있어서 가족기능의 상실, 가족유대감의 약화는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Yoon(2010)의 연구와, 가족 내의 강한 유대감과 통합, 결속력이 강한 우리나라 가족의 안정된 유대감은 노인자살을 낮춘다는 Ryu(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 노인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한 가족유대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가족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만 최근 대중화 된 스마트기기나 컴퓨터를 이용해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농촌노인은 스마트기기나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젊은 노인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우리사회는 노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독립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농촌 노인들에게 독립성이 중요하지만 노화로 인하여 의존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다른 가족원이 없는 경우, 가까이 사는 이웃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마을주민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편이어서 마을 자체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가져주는 문화가 존재한다. 그러나 마을주민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과거보다 그러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마을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각자의 집에 고립되어 있지 않고 농촌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울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마을 노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정기적인 여가 프로그램이 농촌마을 구석구석 제공되고, ‘식사도우미’나 얼마간의 부식을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공동식당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영양균형을 맞추고 나아가 마을 노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농촌 노인의 가족유대감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마을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가족유대감은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매개변수인 마을공동체 의식을 통한 간접효과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유대감이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의식을 통해서도 농촌노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노인이 가족과의 유대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이는 마을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높은 마을공동체 의식은 또 노인의 자살 생각을 억제하게 한다는 도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농촌마을 주민들은 서로 오랫동안 유대관계를 가져오면서 이웃과 다양한 인연으로 얽혀있게 된다. 성인자녀들이 노부모에게 의지 되는 정도와 그 자녀들이 마을 어른들에게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노인이 마을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노인의 마을공동체 의식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노인 스스로 마을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한 마을공동체 의식과 함께 가족유대감 역시 마을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쳐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소통하게 하고 결국 자살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동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농촌노인의 가족들이 마을의 행사나 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면 이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임과 동시에 마을주민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농촌 노인의 마을공동체 의식을 함께 높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표본의 특성이 한정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또 이들이 언제 자살 생각을 하는지, 가족과 이웃이 이 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양적조사의 한계로 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살 생각에 가족차원의 변수와 지역사회 차원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변수들 간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자주 언급된 것과 같이 노인의 경제적 상태나 건강상태가 자살 생각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더하여 사회적 관계를 통해 노인의 자살 생각을 낮출 수 있음을 함께 보여줄 수 있었다. 가깝게는 가족과의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족유대감을 통해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마을주민과의 관계가 긍정적이면 자살 생각을 낮출 수 있다는, 즉 마을공동체 의식의 역할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들은 또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족유대감이 높은 경우, 마을공동체 의식을 높여서 이는 또한 자살 생각을 낮추는 역할도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농촌노인에게 가족 및 마을주민과의 사회적 관계가 이들의 자살 생각에 갖는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농촌노인이 고립되지 않고 가족과 마을과 함께 할 때 자살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밝히고 더 나아가 노인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Notes
      
        1) 자살률 :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의 수
      

      
        2)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 : 1990년 18.2명, 1995년 28.5, 2000년 51.0명, 2005년 126.7명, 2010년 123.3명, 2011년 116.9명, 2012년 104.5명, 2013년 94.7명으로 2010년 이후로 초고령노인의 자살률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다른 연령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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